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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We, The Reds!’ 

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응원 구

호이다. 

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5일“러시아 월

드컵 개막 D-50일을 맞아 한국 대표팀

의 응원 구호를‘We, The Reds!’로 확

정했다.”고 발표했다.

채택된 구호는 지난 3월 6일부터 18일

까지 대한축구협회가 홈페이지와 SNS

를 통해 일반팬들로부터 접수한 작품 

중에서 선정했다. 공모에는 총 3천6백여

개의 응원 문구가 제출돼 러시아 월드컵

에 대한 축구팬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

을 드러냈다.

당선작‘We, The Reds!’의 응모자는 

“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

는 구호로 평가받는 2002 월드컵의‘Be 

러시아월드컵 한국 대표팀 응원 구호 
“We, The Reds!”

2018시즌 미국여자프로농구(WNBA)

에서 한국 선수를 볼 수 있게 될 것 같다. 

WNBA에서 한국 선수의 활약은 2003

년 정선민(44) 신한은행 코치 이후 15년 

만이다.

한국여자프로농구 국민은행에서 뛰던 

박지수(20·사진)는 지난 13일 미국 뉴

욕에서 열린 2018시즌 WNBA 신인 드

래프트에서 전체 17순위로 미네소타 링

스에 지명됐다. 하지만 드래프트가 끝난 

뒤 곧바로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로 트

레이드 됐다. 라스베이거스 팀은 지난 시

즌까지 샌안토니오 스타스로 활동했던 

구단으로, 2018년부터 연고지를 옮겨 

새롭게 출발한다. 팀의 지휘봉은‘배드

보이’로 유명했던 레임비어가 맡고 있

다. 레임비어는 WNBA에서는 잔뼈가 굵

은 지도자다. 디트로이트 쇼크에서 3번 

우승했고, 지난 시즌까지는 뉴욕 리버티

를 이끌기도 했다.

레임비어 감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

를 통해 박지수에 대해“가능성이 풍부

하고 어린 선수”라며“박지수가 몇 년 

내로 좋은 WNBA 선수가 될 수 있을 것

이라 생각했다. 그래서 지명권 트레이드

를 통해 박지수를 영입했다.”고 밝혔다.

한편 라스베이거스는 지난 25일 홈페

이지를 통해 30일부터 시작하는 트레이

닝 캠프에 참가할 22명의 선수를 공개했

다. 이 명단에는 박지수도 포함됐다. 박

지수의 등번호는 19번이다. 신장은 6피

트5인치(196cm)로 측정됐다. 22명의 캠

박지수, WNBA 진출
한국선수 15년 만

프 참가자 중 두 번째로 신장이 크다. 박

지수를 비롯한 15명의 선수가 트레이닝 

캠프 시작부터 함께하고, 7명의 선수는 

후발대로 합류한다. 

라스베이거스는 5월 7일 중국대표팀, 

14일 댈러스 윙스와의 시범경기 일정을 

소화한다. 박지수는 로스터 12인에 포

함되려면 이 두 경기에서 강한 인상을 

남겨야 한다. 2018시즌 로스터에 포함되

면 5월 21일 코너티컷 선과의 원정경기

서 WNBA 데뷔전을 갖는다. 시즌 공식 

개막일은 5월 19일이다. 

박지수가 정규시즌을 완주하면 정규시

즌 최종일인 8월 20일 애틀란타 드림전

까지 34경기를 소화한다. 플레이오프는 

9월에 진행된다. 

the Reds’에서 착안했다.‘붉은악마가 

되자’고 제안하는 것이 2002년의 구호

였다면, 이제는 모두 붉은악마가 된 우

리 국민들이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응

원하겠다는 의미”라고 설명했다. 당선

자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대표팀의 러

시아 월드컵 첫 경기 스웨덴전 티켓 2장

과 왕복항공권을 부상으로 받았다. 

‘We, The Reds!’는 러시아 월드컵까

지 머플러를 비롯한 각종 응원물품과 

홍보제작물에 사용되며, 붉은악마도 구

호 확산을 위해 응원 구호, 응원가 등에 

문구를 담을 예정이다.

월드컵 응원 구호는 지난 2002년부터 

시작됐다. Be the Reds(2002), Reds go 

together(2006), 승리의 함성, 하나된 한

국(2010), 즐겨라 대한민국(2014)이 채

택돼 대표팀 응원에 사용됐다. 

▲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러시아 월드컵 응원 슬로건

 ‘We, The Reds!’가 적힌 응원 용품을 들고 있다. ⓒ 대한축구협회


